
법 어

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원화되어있는 정신과 세계를 적정과 평화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선의 

정신이고 한편 선서화로 표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. 선의 목적이 참된 나를 깨닫는 데 있는 만

큼 선묵은 붓을 잡는 사람에게는 구도의 길이 되고, 또 보는 사람에게는 욕심에 찬 마음을 비우

고 선의 향기를 체험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되어줄 것입니다. 눈으로만 감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

고 마음으로 감동하고 삶의 지표로써 깊은 여운을 갖는 것이 선서화입니다. 

창사 23주년을 맞은 법보신문이 오늘 수행자들의 구도 열정이 담긴 작품들을 모아 선서화전을 

개최했습니다. 이 선서화전은 불교언론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립언론사로서 정법의 등불을 

환히 밝혀온 법보신문이 선서화의 깊은 의미를 사부대중과 함께 나누고, 또한 사옥 마련의 간곡

한 뜻을 함께 담고 있다하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. 이 뜻 깊은 선서화전이 사부대중의 

공덕을 잇는 참다운 인연이기를 기원합니다.

인성적 삶에 희망을 제시하고 미래를 밝혀야 한다는 언론의 사명은 선서화의 의미와 닮아 있으

니 이 점 또한 놓쳐서도 안되겠습니다.

홍수처럼 쏟아지는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도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,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남아 있

을 정론을 만들기 위해 진력을 다한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. 시공을 넘어 

선조들의 선서화에서 큰 감동이 오듯이, 오늘 쓴 기사 한 줄이 먼 훗날에 큰 감동으로 회자된다

는 책임과 신념으로 항상 매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

부처님께서 법보시가 으뜸가는 공덕이라 하셨으니 불교계 언론은 부처님의 지혜도 함께 전하는 

법보시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합니다. 한국불교 곳곳의 수행정진과 포교, 사회활동의 현장을 독

자들에게 생생히 전달하면서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창달의 의미를 전달하는데도 언제나처럼 번뜩

이는 재치와 필력을 한껏 발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.

불교계 내외의 다양한 현상에 대해 한번 더 정제하고자 했던 법보신문의 사려 깊음은 불교 발전

에 큰 희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.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내듯 불교의 미래와 희망을 담아내는 언

론이기를 바라며, 이름처럼 불자들에게 법보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항상 정진하는 자세를 당부

드립니다.

법보신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불교 발전과 중흥에 역할을 다하여 한국불교의 새 지평을 여는 

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. 식지 않은 열의 속에서 마음과 힘을 다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

하여 불교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길잡이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며, 이 자리를 통하

여 새롭고 힘찬 도약의 발판이 이루어지기를 발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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